
모든 화제와 이슈를 단번에 빨아들인 ‘블랙홀’이었다. 그야말로 신드롬이라 할 만하다.1966년 데뷔해 54년의 세월 속에서 이제 ‘가황’으로 불리는 가수 나훈아가 추석 연휴 세상의 시선을 사로잡았다.일흔셋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열정적인 자태, 지치거나 물러서지 않는 강건함으로 화려하고 강렬한 절창의무대를 꾸며낸 힘이다.그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30일 KBS 2TV ‘2020 한가위 대기획-대한민국 어게인’을 통해 한 편의 잘 짜인 공연을 선보였다. 30일 공연 실황 29%(이하 닐슨코리아)에이어 관련 뒷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포함된 3일 ‘스

페셜’ 편은 18.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시청률로 입증한 폭발적인 영향력은 TV를 넘어 곧장 온라인상으로까지퍼져갔다. 중장년층뿐 아니라 1020세대 등 다양한 연령층이 나훈아의 노래를 찾아 들으며 열광하고 있다. 언제가 될지 모를 나훈아의 새로운 무대에 벌써 높은 관심이쏟아지고 있다.
뀫중장년층→젊은 세대까지 ‘나훈아 열광’나훈아는 ‘대한민국 어게인’을 통해 화려한 콘서트 현장을 그대로 재현했다. 그는 2시간 30분 동안 무대를 지키며모두 28곡의 노래를 불렀다. 무대 위에서 의상을 빠르게 갈아입기까지 했다. 실제 크기의 모형 배와 기차를 무대에 동원하고, 화려한 컴퓨터그래픽 화면을 이용해 바다에 뛰어들거나 몸에서 날개가 돋아나는 장면 등 거대한 스케일의무대를 실감나게 펼쳐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폭파하는 화면 연출은 그중 압권이

란 평가도 받고 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영상콘서트 시청률 본방 29%·스페셜 18%
젊은 세대도 열광…유튜브·트위터 등 석권
중국선영상불법유통…꺋사이다발언꺍 화제

나훈아 신드롬…대한민국을 삼킨 꺋훈아형!꺍

나훈아

KIA전 5이닝6K 1실점5승…5위두산,상위권재진입신호탄

두산 베어스가 포스트시즌(PS) 진
출의 갈림길에서 KIA 타이거즈와 홈
3연전을 싹쓸이하며 상위권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위 KT 위즈부

터 5위 두산까지 각 1경기차로 팽팽히 맞선 상황이다.
6위 KIA와 7위 롯데는 PS 진출 마지노선에 위치한 두
산을 각각 2경기, 3경기 차로 추격 중이다. 누구도 PS
진출을 장담하기 어려운 ‘역대급’ 혼전 레이스다.

두산은 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KIA전에서 7-1로
승리했다. 주말 3연전을 모두 손에 넣은 두산은 시즌
전적 66승4무55패를 기록했다. 6위 KIA(64승57패)와
게임차도 2경기로 벌렸다. 1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
서 4-12로 패해 6위로 추락했지만,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다. 선발투수 함덕주는 5이닝 동안 3안타(1홈런)
1볼넷 6삼진 1실점의 호투로 5승(1패10세이브)째를
따냈고, 타선에선 박세혁이 1회 2타점 2루타 등 4타수
3안타 2타점을 책임졌다.

LG 트윈스는 수원에서 KT를 13-8로 눌렀다. 6-7로
뒤진 8회 4점, 9회 3점을 내며 뒷심에서 앞섰다. 마무

리투수 고우석은 10-7로 앞선 8회말 1사 1·2루서 등판
해 박경수를 뜬공, 장성우를 삼진으로 솎아내며 ‘5아
웃 세이브’를 기록, 4위 수성을 책임졌다.

롯데 자이언츠는 사직에서 한화를 14-5로 꺾었다.
4연승을 내달린 롯데는 63승1무58패를 마크하며 5강
진출의 희망을 이어갔다. 3-1로 앞선 3회에만 오윤석
의 만루홈런 등으로 6점을 쓸어 담아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1회 2루타, 2회 1루타, 3회 만루홈런, 5회
3루타를 차례로 터트리며 KBO 통산 27번째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오윤석이 7타점을 기록했고, 이병규도
2안타 2타점으로 힘을 보탰다.

선두 NC 다이노스는 창원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4-1의 승리를 거둬 76승4무43패를 마크하며 흔들림
없는 질주를 이어나갔다. 선발투수 드류 루친스키는
5.2이닝 동안 6안타 4볼넷 2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18승(3패)째를 따냈다.

SK 와이번스는 인천 키움전에서 6-0의 완승을 거
두며 9위를 유지했다. 선발투수 문승원이 7이닝 동안
5안타 3볼넷 4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펼치며 6승(10패)
째를 따냈다. 인천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오윤석 사이클링히트에 7타점
롯데 4연승…5강 희망도 살려
NC루친스키18승·양의지25호

▶ 두산 함덕주가 4일 잠실 KIA전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팀의
7-1 승리를 이끌었다. KIA와의 3연전을 싹쓸이 한 두산은 상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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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세영웅함덕주…두산 3연승가속페달


